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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   국   화                  하   은   혜†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학

생 673명(남학생 323명, 여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사회불안, 외상경험 그리고 자기효능감 측

정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사회불안, 수행불안 및 대인불안과 외상경

험,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 및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대로, 

사회불안, 수행불안 및 대인불안과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때 외상경험의 하위요인인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 대인관계관

련 외상경험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사회불안, 

수행불안 및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절차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과 수행불안의 관계, 대인상황관련 외상경험

과 대인불안의 관계 모두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나

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외상경험은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

로 작용함과 동시에 자기효능감을 낮춤으로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사회불안, 대인불안, 수행불안, 외상경험,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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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불안이란 사회적 상황에서 예민해지거

나 불편해지는 경향으로 일을 수행해야만 하

거나 남이 나를 지각하고 평가할 때 혹은 그

러한 상황을 예상할 때 경험하는 불안이다. 

남들이 지켜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일

이나 행동을 할 때 긴장감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

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불안은 효과적인 대인

관계 기능이나 수행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심한 

불안감을 느낄 경우, 본인의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수행상황 및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문

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역학연구에서 보고된 

사회공포증의 평생 유병율은 남성의 경우 

11.1%, 여성의 경우 15.5%로 주요우울장애

(17.1%)와 알코올의존(14.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유병율을 보였다(Kessler et al., 1994).

  사회불안은 평균 12-13세경인 청소년기 

초기에 발병된다고 보고되었다(Strauss & Last, 

1993). 사회불안은 청소년기의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며(Essau & Peterman, 1997), 적당한 수준

의 사회불안은 오히려 과제의 수행을 돕는 등 

사회적 기능에 있어 적응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Widiger, 2001). 하지만 불안 수준과 

지속성이 지나친 경우, 청소년기의 사회불안

은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사회생활

에 심한 부적응을 초래하는 유해한 요인이 된

다. 전반적으로 사회불안이 있는 청소년은 정

서적으로 과민한 경향을 보이며 감정부전증, 

고독감 등이 높을 뿐만 아니라(Beidel, Turner, 

& Morris, 1999), 등교거부, 우울증, 신체화 장

애, 약물남용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

능성도 높다(Essau, Conradt, & Peterman, 1999; 

Last et al., 1992). 또한 일반 지역사회에서 

14-24세의 청소년 및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역학조사에서 사회공포증의 평생유병

율이 여성은 9.5%, 남성은 4.5%로 나타나 전

반적으로 청소년시기의 사회불안이 상당히 높

은 비율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의 중간단계로서 아

동기를 벗어나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

한 준비기이자 과도기이며 이 시기의 발달 결

과에 따라 성인기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

불안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사회불안은 불안의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

여 수행상황에서 느끼는 수행불안과 대인상황

에서 느끼는 대인불안으로 나뉜다(오경자, 양

윤란, 2003). 수행상황에서의 불안은 개인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과제 수행상황에서 느끼는 

긴장감, 걱정 및 두려움으로 정의된다(Spiel 

berger, Gorsuch & Lushene, 1970). 대인상황에서

의 불안이란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다

른 사람들이 지켜 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사

회적 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으로 두려워하

는 것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은 사회불안 발

생에서 중요한 요인(오경자, 양윤란, 2003)으로 

작용한다. 외상경험이란 사회적 상황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일컬으며 Tedeschi와 Calhour 

(1995)은 사건을 외상적으로 만드는 6가지 

특징을 정리하였다. 첫째,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건은 외상적일 수 있다

(McCann & Pearlman, 1990). 둘째, 통제감 상실

을 경험하여(Slaby, 1989) 무력감(a sense of 

powerlessness)을 느끼고 심리적 안녕(well-being)

을 위협받는 것이다. 셋째,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며(McCann & Pearlman, 1990). 넷째, 사건

으로 인한 문제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

(Davidson, Fleming & Baum, 1986)되어서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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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가져오고 그러한 고통이 무망감(a sense 

of hope

lessness)을 야기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건의 경

험이 비난을 끌어들이며(Downey, Silver & Wort 

man, 1990), 마지막으로 인생주기의 각 시기마

다 다양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성인기에 사건을 경험한 것과 아동기에 

경험한 것은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성인기

에 경험한 사건은 이미 형성된 정체성에 위협

을 가하는 것이지만, 아동기에 경험하는 사건

은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므로 인생 

전반을 통해 그 영향이 계속 따라 다닐 가능

성이 더욱 크다.

  외상경험은 고전적 조건형성 과정을 통하여 

사회공포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동시에,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이끌어 사회기술의 발달

을 저해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악화시키는 역할

을 할 수 있다(오경자, 양윤란, 2003). 외상경

험의 증가함에 따라 사회불안의 정도가 높아

지며(오경자, 양윤란, 2003; 송은영, 하은혜, 

2008; 강민지, 2006),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수행상황에서의 과잉된 표

현, 부적절한 행동, 어색함 및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다.

  사회공포증 환자의 대부분은 외상경험으로 

인해 사회 공포증상이 발현되거나 혹은 증

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Stemberger, Turner, 

Beidel, & Calhoun, 1995). 이러한 높은 외상경험

에 대한 보고가 사회공포증의 특성이라면, 정

상 집단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을 

사회 공포증 집단의 경우 더욱 생생하게 기억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불안장애에 대한 Beck, Emery 그리고 Greenberg

(1985)의 인지이론에 따르면 생각은 인간의 행

동이나 정서에 영향을 주며 다양한 인지요인

들이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사회

불안에서 인지요인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Arnkoff & Glass, 1989; Butler, 1985; 

Heimberg, 1994). 조용래(1998)와 박은정과 하은

혜(2007)와 박하나(2006)의 연구에서 인지요인

인 부정적 자동적 사고, 비합리적 신념, 그리

고 역기능적 신념은 사회불안에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

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인 자기효능감(Bandura, 1977)은 개인의 행동

뿐만 아니라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불안에도 영향을 미친다(조용래, 원호택, 

1997; 유하나, 2006; Maddux, Norton & Leary, 

1988; Beck, 1985; Edelman, 1985; Doefler & 

Aron, 1995; Wallace & Alden, 1991). 불안은 신

체적인 손상이나 심리적인 해가 예상되는 위

협에 대한 취약성, 자신의 대처 능력이 앞으

로 다가올 상황들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등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개인이 어떠한 

환경의 위험이나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고 지

각하는 것은 위험이나 위협 자체의 실질적인 

특성 못지않게 불안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이 된다. 반면, 문제에 대해 효능적으로 예측

하는 것은 성취를 증진시키고 수행의 질을 높

이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부정적 정서에 

취약해지는 것을 줄일 수 있다(Bandura, 1983; 

1995). 엄미경(2003)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해주

는 변인들과 행동을 연관시켜주는 인지적 매

개역할로 자기효능감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사고유형, 정서, 행동 및 역할수

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

로 개인의 인지적 특성인 자기효능감이 외상

경험에 대하여 판단하고 평가하여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인지적 매개역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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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Shere과 Adams(1983)

는 자기효능감을 수행경험과 관련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경험과 관련되는 사회

적 자기효능감으로 구분 지었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과 불안간의 관

계를 검증하기 위해, 낮은 자기효능감이 불안

을 일으키는 세 가지 중요한 경로를 제안하였

다. 첫째, 사람들이 매우 가치 있다고 판단되

는 상황을 접하게 되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

진 사람은 의기소침해지고, 미리부터 걱정을 

하게 된다. 두 번째로 낮은 사회적 자기효능

감은 개인의 생활에 만족을 가져다주는 긍정

적인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방해하고 스트레

스를 다루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적 효

능감의 부족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평가기준

에 부합하지 않다고 믿도록 만들며,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을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사고의 통제에 대한 낮은 자기 효능

감은 불안과 우울을 부추긴다. 자기효능감은 

불안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이 증가한다면 불안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낮은 자기효능감은 높은 사회불

안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Maddux, Norton 

& Leary, 1988; Beck, 1985; Edelman, 1985; 

Doefler & Aron, 1995), 유하나(2006)는 청소년기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언급하였다. 신혜진(2005)은 대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지요인

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변

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사회불안의 예방 및 치료적 전략

을 세우는데 효과적인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

였다.

  Wood, Mento 그리고 Locke(1987)는 자기효능

감은 자신의 전체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

으로부터 초래한다고 하였다. 또한 반복된 과

제관련 경험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발달, 향상

될 수 있으며(Bandura, 1986) 다양한 훈련절차

를 통하여 고양될 수 있다(e.g., Frayne & Latham, 

1987; Gist, 1989). 즉, 과제의 성공적 완수는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고 실패

경험은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Bandura, 1997), 다른 인지요인보다 학교교사 

혹은 또래의 영향으로 변하기 쉬운 특성을 지

닌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하

여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는데 이때 부정적 

경험인 외상경험은 자기효능감을 낮춘다.

  최근 사회불안과 관련된 연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불안의 증상차원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사회불안의 기제를 설명하

는데 있어 기존의 연구는 인지적 측면에 편향

되어 있다. 자기효능감은 인지요인의 중요한 

측면임에도 사회불안의 관련요인으로 체계적

으로 규명된바가 없으며 청소년기 인지모델에 

기초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드물다. 

또한 사회불안 연구에서 여러 중재 및 매개변

인의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차원을 세

분화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

기는 타인의 평가 및 시선에 예민하고 사회불

안이 발병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변하기 쉬

운 특질인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

로서 사회불안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외상경험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외상

경험의 누적 효과로 인하여 더 큰 심리적 타

격을 입을 수 있다(오경자, 양윤란, 2003)는 기

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사회불안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학

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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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청소년의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

계에서 인지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

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때 수행상황관

련 외상경험과 수행불안 관계를 수행경험과 

관련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Shere & Adams, 

1983)이 매개할 것이며 대인관계관련 외상경

험과 대인불안의 관계를 대인관계경험과 관련

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Shere & Adams, 1983)

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에 참여하기 희망하는 서울․경기지역

의 3개 중학교 1, 2, 3학년과 3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700명이 참여하였다. 누락된 문항

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7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학

생은 673명이며 중학생 332명(49.3%), 고등학

생은 341명(50.7%)이며, 남자 청소년은 323명

(48.0%), 여자 청소년은 350명(52.0%)이었다.

측정도구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 SAS-A)

  대인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LaGreca(1998)가 개발한 개정판 

청소년용 사회불안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 SAS-A)를 문혜신과 오경자(2002)가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불안감을 측정하는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다. 

점수범위는 18-9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

회불안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92로 나타났다.

  아동 청소년용 수행불안 척도(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AI-C)

  수행상황에서의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문혜신과 오경자(2002)의 한국판 아동․청

소년용 사회불안척도(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AI-C)에 포함된 수행불

안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9개 문항에 대하

여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범위는 

9-4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음

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ɑ=.90으로 나타났다.

  외상경험 척도

  오경자와 양윤란(2003)이 제작한 외상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상황에

서의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과 ‘수행상황관

련 외상경험’을 측정하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총점이 10-50점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경험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

구에서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ɑ는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 .72,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 .73이었다.

  자기효능감척도(Self-Efficacy Scale: SES)

  Sherer 등(1982)이 제작한 자기 효능감 척도

를 홍혜영(1995)이 번안하였고 김현숙(2001)이 

청소년의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

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

과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을 측

정하는 총 23개 문항이고 5점 리커트 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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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총점은 23-115점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81, 사회적 자기효능

감 .65로 나타났다.

조사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은 2008년 3월 20

일부터 30일 사이에 학생, 교사의 동의를 얻

어 사전에 교육을 받은 학교교사가 수업시간

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이 후 연구자가 2-3

일 후 학교를 방문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프로그램과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효과 검증모형을 사용하였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분석 방법은 다

음과 같다. (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

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 (2) 독립변인이 종속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 매

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

향력이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에서 더 적게 나타나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가설이 지지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외상경험 및 자기효능감의 요인들이 사

회불안의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

다. 둘째,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검증

절차인 세 단계를 충족시켜야 한다. 셋째, 수

행상황관련 외상경험과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더욱 밀접한 연관을 지으며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상황

관련 외상경험과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가 더 크게 나타나야 한다. 또한 대인관계

관련 외상경험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더욱 밀

접한 연관을 지으며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

효능감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더 크게 나타내야 한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불안, 외상경험, 자

기효능감 및 그 하위요인들의 평균과 표준편

차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표 1에 

제시 되어 있다. 각 학년별 평균과 표준편차

는 부록 1에 제시 되어 있다.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생

이 중학생보다 사회불안이 더 높고, t(672)= 

-2.45, p<.05, 외상 경험이 더 많으며, t(672)= 

-3.47, p<.01, 자기효능감은 낮은 것, t(672)= 

4.44, p<.001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과 외상경험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수행

불안 및 대인불안, 외상경험의 하위요인인 수

행상황관련 외상경험 및 대인관계관련 외상경

험,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으로 세분화

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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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7 8 9

 1. 사회불안총점 -

 2. 수행불안 .87** -

 3. 대인불안 .96** .68** -

 4. 외상경험총점 .64** .53** .63** -

 5. 수행외상경험 .57** .49** .55** .93** -

 6. 대인외상경험 .61** .50** .60** .92** .71** -

 7. 자기효능감총점 -.52** -.45** -.49** -.33** -.26** -.34** -

 8. 일반적자기효능감 -.43** -.39** -.40** -.26** -.22** -.27** .94** -

 9. 사회적자기효능감 -.51** -.42** -.50** -.33** -.26** -.36** .77** .51** -

**p<.01

표 2.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외상경험,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구분
전체

중학생

(n=332)

고등학생

(n=341)
t

M(SD) M(SD) M(SD)

사회불안

수행불안 18.42(7.71) 17.77(7.60) 19.06(7.78) -2.18*

대인불안 36.85(13.01) 35.69(12.75) 38.00(13.18) -2.30*

사회불안 전체 55.28(19.10) 53.45(18.61) 57.05(19.42) -2.45*

외상경험

대인관계외상경험 7.81(3.23) 7.26(2.84) 8.35(3.50) -4.47*

수행상황외상경험 8.88(3.26) 8.62(3.14) 9.12(3.37) -1.98*

외상경험 전체 16.69(6.01) 15.88(5.51) 17.48(6.37) -3.47**

자기

효능감

일반적자기효능감 54.93(8.47) 56.29(8.45) 53.60(8.29)  4.17***

사회적자기효능감 24.98(4.43) 25.57(4.23) 24.41(4.55) 3.40**

자기효능감 전체 79.91(11.38) 81.86(10.95) 78.02(11.48) 4.44***

*
p<.05, **p<.01, ***p<.001

표 1. 외상경험, 자기효능감, 사회불안의 평균, 표준편차와 차이검증                                  (N=673)

표 2에 제시하였다.

  외상경험과 사회불안 간에는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 r=.64, p<.01 가 있었으며, 하

위요인인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과 수행불안, 

r=.49, p<.01, 대인불안, r=.50, p<.01과 대인관

계관련 외상경험과 수행불안, r=.50, p<.01, 대

인불안, r=.60, p<.01도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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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예언변인 β t R2 F

사회불안
대인관계외상경험 .42 9.96***

.42 237.75***
수행상황외상경험 .28 6.61***

수행불안
대인관계외상경험 .32 6.87***

.29 134.07***
수행상황외상경험 .26 5.60***

대인불안
대인관계외상경험 .42 9.95***

.40 219.15***
수행상황외상경험 .25 5.93***

***p<.001

표 3. 수행상황 및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67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사회불안 간에는 높

은 부적상관관계, r=-.52, p<.01가 있었으며,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수행불안, 

r=-.39, p<.01, 대인불안, r=-.40, p<.01과 사회

적 자기효능감과 수행불안,r=-.42, p<.01, 대인

불안, r=-.50, p<.01도 높은 부적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청소년의 외상경험과 자기효능감 간에는 부

적 상관관계, r=-.33, p<.01가 있었으며, 하위

요인인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과 일반적 자기

효능감, r=-.22, p<.01, 사회적 자기효능감, 

r=-.26, p<.01과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과 일

반적 자기효능감, r=-.27, p<.01, 사회적 자기

효능감, r=-.36, p<.01도 부적 상관관계가 있

었다.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직접효과

  외상경험의 하위요인인 수행상황관련 외상

경험과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이 청소년의 사

회불안과 그 하위요인인 수행불안과 대인불안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대인관계관련 및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은 

사회불안, F(2, 670)=237.75, p<.001, 수행불안, 

F(2, 670)=134.07, p<.001 및 대인불안, F(2, 

670)=219.15, p<.001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

며 그 설명력은 각각 42%, 29%, 40%였다.

  따라서 수행상황 및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

이 사회불안, 수행불안 및 대인불안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직접효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

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사회불안

과 그 하위요인인 수행불안과 대인불안에 미

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사회불안, 수행불안 및 대인불안을 유의미하

게 예측하였으며 그 설명력은 각각 30%, F(2, 

670)=141.70, p<.001, 22%, F(2, 670)=92.12, 

p<.001, 28%, F(2, 670)=128.10, p<.001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

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그 하위요인인 수행불안과 대인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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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2 F

1단계

외상경험 자기효능감 -.62 .07 -.33*** -8.93*** .11***  79.79***

2단계

외상경험 사회불안 2.04 .09 .64*** 21.69*** .41*** 470.33***

3단계

외상경험
사회불안

1.68

-.58

.09

.05

 .53***  18.67***
.52*** 360.54***

자기효능감 -.35*** -12.16***

**p<.001

표 5.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673)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t R2 F

사회불안
사회적 자기효능감 -.39  -10.36***

.30  141.70***
일반적 자기효능감 -.23   -6.19***

수행불안
사회적 자기효능감 -.30   -7.50***

.22  92.12***
일반적 자기효능감 -.24   -5.95***

대인불안
사회적 자기효능감 -.39  10.35***

.28 128.10***
일반적 자기효능감 -.20   -5.28***

***p<.001

표 4.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673)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외상경험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

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5

에 제시되어있다. 또한 각 하위요인별로 세분

화하여 살펴본 결과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

다.

  외상경험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β=-.33, p<.001, 사회불안에 미치

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 β=.64, p<.001. 자

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

하였다, β=-.35, p<.001, 이때 청소년의 외상

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 β=.64, p<.001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

서 감소하였다, β=.53, p<.001. 이러한 결과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검증절차 세 

단계를 충족하므로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

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이 일반적 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β=-.22, 

p<.001,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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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β=.49, p<.001,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수

행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 β= 

-.30, p<.001. 이때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이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 

β=.49, p<.001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감소

하였다, β=42, p<.001.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

이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

의하였고, β=-.26, p<.001, 사회적 자기효능감

이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 

β=-.31, p<.001. 이 때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

이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

식, β=.49, p<.001보다 세 번째 방정식, β=.40, 

p<.001에서 줄어들었다. 따라서 수행외상경험

과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이 일반적 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β=-.34, 

p<.001,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

으며, β=.60, p<.001,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대

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 β

=-.26, p<.001. 이때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 

β=.60, p<.001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감소

하였다, β=53, p<.001.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

이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

의하였고, β=-.36, p<.001, 사회적 자기효능감

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 하였다, 

β=-.32, p<.001. 이 때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

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

식, β=.60, p<.001보다 세 번째 방정식, β

=.49, p<.001에서 줄어들었다. 따라서 대인관

계관련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

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

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을 증

명하기 위해 Sobel의 방법을 사용하였다(Sobel, 

1982).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

감의, zab=7.19, p<.001,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수행외상과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zab= 

4.87, p<.001와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zab=5.56, p<.001, 가 유미하며 대인외상과 대

인불안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zab=6.25, p<.001,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zab=7.25, p<.001가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외상경험이 사회불

안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각 하위요인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 집단이 중학생 

집단보다 외상경험, 사회불안의 평균점수가 

높고, 자기효능감의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외

상경험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더 큰 심

리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오경자, 양윤란, 

2003)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중학생보다 고

등학생이 누적된 외상경험이 많고 이에 따라 

사회불안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입시 및 학업에 대

한 부담감이 증가할 뿐 아니라 타인의 시선 

및 평가에 더욱 민감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임

을 고려해볼 수 있다. 누적된 실패경험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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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능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Bandura, 1997)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누적된 외상경험으로 인하여 중학생 집단보다 

고등학생 집단에서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대로 교사는 중학생 집단보다 고등학생 집단

의 학교생활에서, 타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

황 및 수행평가 상황을 지도할 때 자기효능감

이 손상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불안과 외상경험,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외상경험의 하위요인

인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 대인관계관련 외

상경험은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과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이

는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오경자, 양윤란, 2003; 송

은영, 하은혜, 2008)와 일치한다. 자기효능감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의 하

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

능감은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대인불안, 수

행불안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이는 낮은 

자기효능감은 높은 사회불안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유하나, 2006; Beck, Emery & Greenberg, 

1985; Leary & Kowalski, 1995; Wallace & Alden, 

1991)와 일치한다. 외상경험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상경험의 하위요인인 수행

상황관련 외상경험 및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

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

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낮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외상경험이 높을수록 사회불안

이 높고 자기효능감은 낮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상경험과 낮은 자기효능감을 사회불

안의 중요요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력을 살펴본 결과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과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 모두 사회불안, 수행

불안 및 대인불안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

쳤으며 이는 외상경험이 수행불안 및 대인불

안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오경자, 양윤

란, 2003; 송은영, 하은혜, 2008)를 지지한다.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이 수행상황관련 외상

경험보다 사회불안, 수행불안 그리고 대인불

안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보다 대인관계

관련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을 더 잘 설명하였

다는 강민지(200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문혜

신(2001)은 사회적 상황에서 실수를 하거나 비

웃음을 당하는 등 부정적 경험을 외상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변인에 대

하여 논하였다. 즉 개인의 심리적 특성변인에 

의하여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보다 대인관계

관련 외상경험이 외상경험으로 더 크게 작용

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가

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수행불안과 대인불안

을 다룰 때 외상경험의 하위요인인 수행상황

관련 외상경험과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을 모

두 다루어주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상황과 관

련된 외상경험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을 시사한다.

  넷째,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

향력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

회적 자기효능감 모두 사회불안, 수행불안 및 

대인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 결과(Beck, Emery & Greenberg; 1985; Leary 

& Kowalski, 1995)와 같게 나타난 것이다. 사회

적 자기효능감이 일반적 자기효능감보다 사회

불안, 수행불안 그리고 대인불안에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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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시

선에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수행상황에서 잘한

다는 믿음보다 대인관계, 사회적 과업을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불안을 예견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eck의 

인지 모델, 자기제시모델(self-presentation model), 

Clark과 Wells의 인지모델에서는 개인이 가진 

취약성과 함께 사회불안 발생에 대한 매개 역

할을 하는 심리적 특성 변인들을 제시(김은정, 

1999; Beck, Emery & Greenberg, 1985; Clark & 

Wells, 1995; Leary & Kowalski, 1995)하고 있으

며 이러한 변인들 중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포

함된다. 따라서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으로 가

는 경로에서 대인관계 상황을 배제하고 설명

할 수 없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변인인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사회불안을 유발하게 된

다. 즉 외상경험과 사회불안 관계에서 개인의 

취약요인이 매개효과를 크게 나타나는데 이 

때 일반적 자기효능감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이 개인의 취약요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이목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행

에서 잘하는 것보다는 타인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 대인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

다는 믿음 등이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이 일반적 자기효능감보다 사회불안에 더 많

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유하나(2006)의 연구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높은 일반적, 사회적 자기

효능감은 사회불안, 수행불안 및 대인불안 모

두를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사회불안을 다루는데 중요요인

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일반

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수행상

황관련 외상경험과 수행불안의 관계 및 대인

관계관련 외상경험과 대인불안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외상

경험은 직접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효능감을 낮춤으로서 간

접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외상경험의 하위요인인 수행상황관

련 외상경험과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 자기

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

회적 자기효능감은 복합적으로 사회불안의 하

위요인인 수행불안과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

과 수행불안의 관계 및 대인관계관련 외상경

험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는 특정 자기효능감

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작용할 것이라고 가

정했으나 본 연구에서 수행불안 및 대인불안

이 특정 자기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은 관찰

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외상경험의 하위요

인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전반

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가 나타난 자기효능감은 쉽게 변하지 않는 개

인적 특질과는 달리 비교적 변하기 쉬운 특질

이다(Baudura, 1986).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불안을 예방, 치료하기 위하여 수행상황

관련 외상경험,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 일반

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모두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면 

청소년은 외상경험을 잘 다룰 수 있게 되고, 

결국 외상경험으로 유발되는 청소년기 사회불

안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지역이 서울․경기 

지역에 국한되어 지역 특성의 효과가 있다는 

점, 조사시점이 학력평가 이후라는 점, 자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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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만 국한되어 있어 각 변인들의 측정치가 

과장되거나 축소되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한 측정도구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는 다양한 지역에서 대상을 표집 하여 연구대

상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

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할 것이

다. 더불어 본 연구는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사회불안 증상으로 인하여 상담

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일반화시키는데 제

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불

안 증상이 있는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외상

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효

과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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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Traumatic Experience and Social Anxiety

Kook Hwa Lee                  Eun Hye Ha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traumatic experience and social anxiety. The subjects were 673 students(meal 323 

students, female 350 students) who belong to the middle schools and the first and second grade of high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adolescent assessed by Korea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AS-A),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SPAI-C), Traumatic experience scale and 

Self-Efficacy Scale(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erformance,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 and performance, interpersonal anxiety were significant. 

Performance,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 and general and social Self-efficacy showed low but 

negative correlations. General, social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and interpersonal anxiety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Second, performance,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 and general, social self-efficacy 

had an effects on the performance and the interpersonal anxiety directly. Third, general and social self- 

efficac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performance,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 

and performance, interpersonal anxiety. As a result, this study showed that traumatic experience had an 

effects on the social anxiety directly, and these could influence social anxiety mediating by self-efficacy. It 

was developed performance and interpersonal anxiety in case of experiencing traumatic experience. So it 

wa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self-efficacy in adolescent's social anxiety.

Key words : social anxiety, performance anxiety, interpersonal anxiety, traumatic experience,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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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N=143)

M(SD)

중 2(N=109)

M(SD)

중 3(N=80)

M(SD)

고 1(N=167)

M(SD)

고 2(N=174)

M(SD)

사회

불안

수행불안 52.90(18.65) 53.35(18.44) 54.60(18.97) 56.42(18.75) 57.66(20.08)

대인불안 35.08(12.91) 35.95(12.63) 36.43(12.75) 37.53(12.77) 38.44(13.59)

사회불안전체 17.82(7.47) 17.40(7.62) 18.18(7.87) 18.89(7.26) 19.22(8.27)

외상

경험

대인관계외상경험 15.72(5.78) 16.08(5.37) 15.90(5.24) 17.63(6.42) 17.32(6.33)

수행상황외상경험 7.22(2.97) 7.34(2.82) 7.23(2.68) 8.54(3.67) 8.18(3.32)

외상경험전체 8.50(3.22) 8.74(3.01) 8.68(3.19) 9.10(3.25) 9.14(3.48)

자기

효능감

일반적자기효능감 82.19(11.71) 82.62(10.68) 80.23(9.82) 77.66(11.82) 78.36(11.17)

사회적자기효능감 56.58(9.01) 56.73(8.41) 55.18(7.44) 53.48(8.45) 53.72(8.15)

자기효능감 전체 25.61(4.45) 25.89(3.98) 25.05(4.16) 24.18(4.71) 24.64(4.40)

부록 1. 학년별 외상경험, 자기효능감, 사회불안의 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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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
2

F

1단계

외상경험 자기효능감 -.62 .07 -.33
***

-8.93
***

.11
***

79.79
***

2단계

외상경험 사회불안 2.04 .09 .64*** 21.69*** .41*** 470.33***

3단계

외상경험
사회불안

1.68

-.58

.09

.05

.53
***

18.67
***

.52*** 360.54***

자기효능감 -.35
***

-12.16
***

1단계

수행관련외상경험 일반적자기효능감 -.57 .10 -.22
***

-5.83
***

.05
***

34.02
***

2단계

수행관련외상경험 수행불안 1.15 .08   .49
***

14.38
***

.24
***

206.69
***

3단계

수행관련외상경험
수행불안

.99

-.27

.08

.03

.42*** 12.86***

.32
***

156.27
***

일반적자기효능감 -.30
***

-9.01
***

1단계

수행관련외상경험 사회적자기효능감 -.35 .05 -.26*** -6.89*** .07*** 47.47***

2단계

수행관련외상경험 수행불안 1.15 .08 .49
***

14.38
***

.24
***

206.69
***

3단계

수행관련외상경험
수행불안

.96

-.55

.08

.06

.40
***

12.34
***

.33
***

162.96
***

사회적자기효능감 -.31*** -9.56***

1단계

대인관련외상경험 일반적자기효능감 -1.20 .13 -.34
***

-9.35
***

.12
***

87.40
*** 

2단계

대인관련외상경험 대인불안 2.43 .12 .60*** 19.59*** .36*** 383.64*** 

3단계

대인관련외상경험
대인불안

2.15

-.40

.12

.05

.53
***

17.57
***

.43*** 248.21*** 

일반적자기효능감 -.26
***

-8.49
***

1단계

대인관련외상경험 사회적자기효능감 -.49 .05 -.36
***

-9.97
***

.13
***

99.41
***

2단계

대인관련외상경험 대인불안 2.43 .12 .60
***

  19.59
***

.36
***

383.64
***

3단계

대인관련외상경험
대인불안

1.96

-.94

.12

.09

.49*** 15.94***

.45
***

278.20
***

사회적자기효능감 -.32
***

-10.50
***

부록 2.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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